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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042-481-5182

사무관 한성재 042-481-5961

2017년 4월 25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4월 24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 삭제

- 지난해 20개사 지원, 경제적 효과 700여억 원 -

#사례 :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작년 9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C사는 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

되는 자사의 제품이 해당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호원은 C사의 위조상품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알리바바

그룹에 제공하여 총 742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보호원을 통해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를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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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와 같이 도움을 받은 우리기업은 같은 기간 20개사로, 그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356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억 원*에 이른다.

*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2017년에도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 내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

하면 된다.


